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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수호가 내란선동인가?

-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출범에 즈음하여-

1. 종로경찰서는 내란선동 등의 고발내용 조사를 명목으로 2019. 12. 12. 고령의 전광훈 목사를 상

대로 해명한 내용을 되묻고 되물어 무려 11시간 30분을 조사하였다.

2. 경찰이 고발 내용을 조사함은 당연한 일이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빌

미로 고령의 종교인을 소환하여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

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이며, 이는 경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. 

3. 청와대 앞 ‘광야교회’의 참여자들이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목숨을 건 노

숙투쟁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며 

나라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에 저항하기 위함이다. 이는 내란선동이 아니라 문정권의 헌법파괴에 

대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저항이며, 그 방법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

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. 

4. 현 정권은 과거 국민이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형상을 작두로 자르는가 하면, 유혈이 

낭자한 두상을 깃대에 꽂고 광화문 대로를 행진하면서 “박근혜를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죽이자”라

고 소리치던 천인공노할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, 이를 국민의 명령이며 촛불혁명이라고 추켜세운 자

들이 아닌가? 이들이 자신들의 헌법파괴에 저항하는 전목사와 애국시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을 운운

함은 실로 ‘적반하장’이며, ‘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’이 아닐 수 없다. 

5. 그럼에도 경찰이 이미 충분히 해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빙자하여 탄압을 계속한다면 이는 

공권력의 탈을 쓴 국가 폭력일 뿐이다.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

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. 우리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사명과 

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전목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, 그 

과정의 위법·부당성을 폭로하여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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